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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크게 담론화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BJ를 대상으로 이용자 콘텐

츠 제작 노동의 과정과 이에 따른 가치의 생산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갖는 참여와 무임 노동의 구조적 양가성을 고려하면서 실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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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자기 브랜드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노동의 결

이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성격을 띠면서 하나의 미디어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

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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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통한 개인방송의 인기가 높아졌고, 그 중심에는 표적인 인터넷 

개인방송1)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점점 확장되면서 놀이와 취

미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소비와 생산이 결합한 생비자의 활동 공간으로 긍정적인 기

감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에 못지않게 상업적·선정적 콘텐츠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역

기능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한 이러한 관심을 반 하듯이 학계에서도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에 한 산업ᐨ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2)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

츠의 생산 과정과 이용자 문화에 한 논의는 미미한 편이다. 이진과 최 (2016)이 먹방 BJ 

애봉의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 공동체’ 내의 적극적 생비자들의 활동 양상이 전통적 공

동 사회의 표피를 띠면서 이익 사회 구조와 권력의 역학이 작동하는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김혜진(2015)은 아프리카TV에서의 먹방 시청

을 하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들 논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구체적 사례와 하위 

문화적 현상에 주목하면서 학술적 주제로 부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시작으

로 다양한 해석과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 또한 제기했다.

디지털 미디어 경제에서의 노동 생산자에 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왔고(김

애라, 2016a, 2016b; 김예란, 2009, 2015), 이들은 이 공간에서의 노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

며, 이러한 특징이 전통적 노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에서 

인터넷 기반 시장의 새로운 유형의 착취의 모습일 뿐인지 등에 관심을 보 다. 이들 논의

1) 아프리카TV와 같은 미디어는 ‘인터넷 개인방송’, ‘1인 방송’, ‘1인 인터넷 방송’등으로 불리는데(윤 석·이현우, 

2016) 1인 혹은 복수의 진행자들이 게임·토크·음악·교육·스포츠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

해 실시간(streaming) 혹은 VOD(Video on Demand) 방식으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무료로 제공하

는 서비스를 말한다(최지응, 2016, 7, 1).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VOD 서비스 등으로 시작된 ‘인터넷 방송’ 일반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형식적인 개념이라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 주체로서

의 ‘개인’과 방송 내용인 ‘콘텐츠’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민재·이진규·박성준, 2012: 안진·최 , 2016, 10쪽 재

인용).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시키는 소셜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포함한다.

2) 인터넷 개인방송은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익률을 올린 새로운 뉴미디어 시장으로 부상되었고, 사회적·산업적 

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정책적으로 규제하려는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곽동균·권용재·김호

정·박희 , 2015; 김희경·노기 , 2016; 심성우, 2014; 최진응, 2016). 또한 자본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

여 주면서 이 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 동력에 한 논의(고문정·윤석민, 2016; 오동일, 2016)도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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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UCC 생산자와 ‘페북 스타’ 같은 새

롭게 주목받는 문화 생산자에 관심을 둔다. 디지털 미디어 초기에 등장해서 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생비자’에 한 긍정적 기 감은 최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시선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은 다양한 양상의 집단, 세 , 젠더 등과 결합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현상들을 계속적

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나

타나는 생비 활동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의 생

비자를 둘러싸는 기술ᐨ구조적 환경,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실천을 포함하는 노동

의 과정, 이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 가치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주체 개인의 

능력이나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발전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과 실천의 차원으로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최근 여러 갈등3)에도 여전히 인터넷 개인방송을 표하는 플랫폼인 아프

리카TV의 콘텐츠 생산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BJ(Broadcasting Jackey)의 이용과 실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TV와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기

술적 특이성과 상업주의적 배경이 어떻게 이용자들의 노동 경험의 조건이 되고, 이 안에서 

이용자들은 어떠한 노동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노동 가치

가 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갖는 함의가 무

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스

트 BJ 혹은 파트너 BJ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생비 활동에서 드

러나는 노동의 성격과 가치 형성의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디지털 노동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이용 

2000년  웹 기반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웹 콘텐츠를 만

들고 유통시키며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동력이 갖춰지면서 소위 소셜 미디어 

3) 최근 몇 개월 사이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새로운 개인방송 플랫폼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오랫동안 활동하

던 BJ들의 이적, 수익구조와 관련한 플랫폼과 BJ들의 갈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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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 전개되었다. “웹 2.0의 이데올로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UGC(이용자 제작 콘텐

츠)의 제작과 교류를 하게 해 주는 인터넷 기반 어플리케이션 군(群)”(Kaplan & Haenlein, 

2010, p. 61)으로 정의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가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미디어 소비

자로서의 이용자가 곧 참여자가 되는 “생비자(prosumer)”라는 새로운 역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Ritzer & Jurgenson, 2010). 이용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

과 공유,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웹 2.0 기반 미디어 이용 양식이 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

자와 소비자, 저자와 독자, 화자와 청자 등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공동 제작, 중 협력, 중 

맞춤화, 크라우드 소싱, 오픈소스, 사회적 제작, 폭소노믹스, 위키노믹스 등 새로운 참여 문

화의 실천이 이루어진다(Fisher, 2015). 

이러한 이용자 콘텐츠 생산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되었다. 하나는 참여 

문화적 시각으로,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며 ‘권한을 갖는(empowerment)’ 소비자 주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

정이 해방적 잠재력을 갖는다고 본다(Bruns, 2008; Jenkins, 2006; Shirky, 2008; Tapscott & 

Williams, 2006). 이러한 시각은 참여 문화의 창의적·민주적·공동체적 성격을 주목하지

만 이러한 ‘생비(prosumption)’ 형태가 사회적 규범과 구조적 제한을 받으며 제도화되는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은 소셜 미디어 이용

을 디지털 노동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노동의 생산성이 자본에 의해 착취될 수 있는 방식

에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자는 생필품을 위해 일을 하고 고용인의 잉여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일했지만, 소셜 미디어 시 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 사이의 경

계가 사라지고, 이용자가 자신의 노동 시간에 한 보상을 제 로 받지 못하며 늘 감시당하

고, 이용자의 산물은 친자본주의적 미디어 권력에 의해 독점된다(Andrejevic, 2010; Fuchs, 

2010, 2014). 이 시각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활동

은 이들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으로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

는 무한한 수준의 착취 상이다.

이러한 긍정론과 부정론은 미디어 이용 문화에 해 한쪽에 치우친, 다시 말해 해방

적 잠재력의 불연속적 혁명성을 강조하거나 자본주의 노동 문제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효과 혹은 포스트 포디즘 자본주의 부정적 효과라는 환원론적 진단

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들 논의는 기술적 혹은 정치경제적 결정주의 입장을 지향하며 

실제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노동의 성격, 다시 말해 미디어 이용의 ‘권

한 부여(empowerment)’ 과정과 소외와 착취 과정의 동시적이고 상호 구성적 과정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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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기술을 특정 기능을 가진 도구로만 바라보는 도구주의적 시각을 

취하는 경향도 있다. 디지털 노동이 “자발적으로 취하고 돈을 받지 않으며, 즐기면서 착취

되는”(Terranova, 2000, p. 33) 양가적 성격을 띠고, “일터가 공동체와 개인적 만족의 현장

이자 경제적 착취의 현장”(Terranova, 2004, p. 43)이라는 모순적 성격을 띠고 있을 때, 이

들 노동의 양가성 혹은 모순성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필

요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의 참여가 갖는 능동성과 권한 부여를 강조하는 참여 문

화주의적 시각이나 이들의 ‘생비’ 활동을 무임 노동, 착취, 소외 등의 문제로 바라보는 정치

경제학적 시각은 동일한 미디어 이용 노동 현상을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하면서 상 가 볼 

수 있는 문제에 눈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이용자가 미디어 이용의 무

임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성·즐거움·권한 부여 등과 사업자의 이윤 추구·통

제·감시 등이 공존하는 디지털 미디어 경제의 ‘구조적 양가성’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없

게 한다(Papacharissi, 2010; Vesnić-Alujević & Murru, 2016). 그런데 이용자 경험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들이 바라 본 현상이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첩되어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의미, 사회적 관계 등을 생산하는 일

종의 인지적·소통적·공동체적 노동 과정으로 볼 수 있다(Fuchs & Hofkirchner, 2005). 

이 노동 과정에 이용자는 스스로의 콘텐츠를 만들고 유포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이용 가치를 경험한다. 사업자는 이러한 이용자 활동을 광고업자에게 팔릴 수 있는 데

이터 상품으로 전환시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교환 가치로 만든다. 이용 가치가 곧 교환 

가치가 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놀이터’이자 자본을 축적하는 새로운 ‘공장’(Scholz, 

2012)이고, 소셜 미디어 이용은 ‘놀이 노동(playbour)’(Fuchs & Sevignani, 2013)으로서 잉

여 가치와 이윤을 만드는 자본 축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을 사

회적이고 창의적인 주체로 생각하지만, 플랫폼 소유자는 이들을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상으로 상품화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work)’은 개인의 재능·야망·열정·

필요·욕망 등을 발견하며 자신의 능력과 자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지불되는 노동 혹은 자본 축적에 종속되는 추상적인 노동으로 바

뀌게 된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생산 양식(생산 주체, 생산 수단과 상, 생산물 

등의 관계)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의 생산물은 교환 가치를 가진 상품의 성격을 띨 수 있고, 

미디어 이용자는 이러한 상품화 과정에 소외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용자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창의적 표현과 공동체 감각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디지털 노동의 산물이 상품의 성격을 띠지 않으며 순수하게 사회적 필요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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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데에 유용되면서 소통, 사회적 

관계, 공동체, 공공성 등의 이용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이용이라는 디지

털 노동은 ‘누가 어떤 이유와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에 따

라 다르게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디지털 노동의 실제 경험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노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자의 참여와 능동적 행위성을 강조한 참여 문화적 시각이나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문

제에 따른 착취나 소외를 강조한 정치경제학적 시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상호 배제적 

접근을 취하기보다는 이러한 시각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디지털 노동이 갖는 

구조적 양가성에 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이용자의 실제 경험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의 노동 과정과 노동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복합성을 구체

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파스트, 오네브링, 그리고 칼슨(Fast, Ornebring, & Karlsson, 2016)은 그동안 네트워

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활동을 ‘무임 노동’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정의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용어가 노동의 결이나 역사적 형태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노예”(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노동), “돌보는 

사람”(소셜 네트워크의 정서적 유 의 창출과 재생산 노동), “견습생”(경력 개발을 위한 노

동), “탐광자”(미래의 보상을 기 하며 투자하는 전문적 미디어 노동), “취미 생활자”(개인

적 만족·재미·복지·흥분·열정 등을 위한 정서적 노동), “지원자”(비상업적·이타적 

목적을 지향하는 노동), “잘 속는 사람”(기업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노동) 등의 은유로 무

임 노동(자) 개념을 유형화하고 미디어 형식, 이용자의 자율성 정도, 이용 동기와 목적, 이

용에 따른 위험 부담과 보상 체계, 조직에 한 애착 정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무임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기술 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이나는 디지털 

노동의 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성격과 가치 생산 과정, 즉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생산성

의 성격과 이용자에 의한 잉여가치 창출 과정의 구체적 결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2) 디지털 노동 공간으로서의 아프리카TV의 어포던스 

아프리카TV를 통한 디지털 노동의 성격과 가치 생산 과정의 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

를 위해 이 연구는 아프리카TV의 기술 사회적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

해 ‘어포던스(affordance)’ 개념에 주목한다. 어포던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생태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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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깁슨(Gibson, 1986)은 이 말을 통해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환경적 

특성을 주목하고자 했다. 이 용어는 유기체의 행동을 돕는 환경 내 유용한 맥락적 정보가 어

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게 하고,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동적이고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포착

하도록 돕는다. 이후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이 용어를 주로 미디어 환경의 기술적 성

격과 특징을 주목하기 위해 사용하거나(Aakhus, 2007),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기술 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인 조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Lievrouw, 2014). 따

라서 원래 개념이 가졌던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적 맥락이나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성

론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기술의 물질성과 기능을 고려하는 방식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사회 기술적 어포던스(socio-technical affordances)’ 개념(Postigo, 2016)과 이용자들이 기

술적 실체에 부여하는 의미·기 ·경험·감정 등을 고려한 ‘상상의 어포던스(imagined 

affordance)’ 개념(Nagy & Neff, 2015)을 가져오고자 한다. 전자는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구

성된 기술적 특성이 어떻게 이용자의 이용·의미·실천 등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주목하게 

하고, 후자는 이러한 기술의 물질성과 기능성을 구체화하는 이용자의 인지적 활동을 포함

시킨다. 이 연구에서의 어포던스 개념은 미디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특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술을 디자인한 사람, 이용자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으로는 이용자 활동의 행위성(agency), 권한 부여, 실천 가능성 범위 

등이 기술을 디자인한 사람의 의도나 상업적 맥락 안에서 배태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용자가 기술적 실체에 부여하는 의미·기 ·경험·감정 등이 기술 이용이 구

체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는 어포던스 개

념을 통해 이용자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의 기술적 조건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기술

의 의미가 사회적 조건이나 이용자의 지각 과정을 통해 타협되고 재타협되는 유동적 과정임

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조건, 미디어의 기술적 특이성, 이용자의 행위성 등의 

상호 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Any FREE CAsting TV’의 약자인 ‘아프리카TV’(http://www.afreecatv.com)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혹은 “누구든 BJ가 되어 시청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임을 표방한다. 아프리카TV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개인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고 방송 진행자(BJ)와 방송 시청자가 동시 접속하여 서로 실시간 

채팅을 나누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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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소수 전문가에 의해 편성되고 제작되는 기존 방송과 달리 아프리카

TV는 일반 이용자 개인에게 스스로 시청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콘텐츠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며, ‘ 화창’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형식의 미디어 환경을 제공한다. 접근성, 개방성, 실시간성, 상호작용성 등의 기술적 특이

성 덕분에 아마추어 이용자들이 쉽게 방송 콘텐츠 생산과 공유에 참여하며 누구나 잠재적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들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 해 갈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적 특이성과 아프리카TV 사업자의 이윤 추구 목적이 결합되면서, 아프리카TV는 개인이 

진행하는 동 상을 제작·전송·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상업적으로 배치하며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기술적 

어포던스를 구축한다. 동 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의 경우, 상 업로드, 댓글 체계, 상 

순위 체계, 즐겨 찾게 만드는 방식(입소문, 경품 행사 등), 구독 체계, 광고 체계 등의 사회 

기술적 어포던스를 통해 이용자 실천을 경제적 가치로 만들어 갔다면(Postigo, 2016), 아

프리카TV는 개인 스트리밍 방송, 이용자 참여 화창, 이용 순위 체계, 아이템 교류를 통한 

피드백 체계, BJ 자격 제도와 보상 체계 등의 사회 기술적 어포던스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를 유도하고 이러한 활동이 수익 창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아프리카TV의 사

회 기술적 어포던스의 특징은 우선 이것의 메인 화면의 구성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

많은 방송들 중에 ‘핫이슈’인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 혹은 시청 인원 순이나 BJ 랭킹 순에 

따라 방송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이용자는 메인 화면의 왼편에 배열된 BJ의 자격

별(파트너 BJ, 베스트 BJ, 신인 BJ 등), 주제별(게임, 토크/캠방, 먹방, 뷰티/패션, 음악 등)

로 찾아 들어갈 수 있다. 화제성, 시청자 수, BJ의 인기도 등은 개별 방송에 한 접근성과 

노출 정도를 다르게 구조화하고 차등 가치를 부여하면서, 콘텐츠 제작자 간의 경쟁을 유도

하고 ‘관심 추구(the pursuit of attention)’의 체계(Derber, 2000)를 구축한다. 이러한 경쟁

과 관심 추구의 체계는 콘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에게도 작동한다. 이용자

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거나 채팅방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 가입 절차

를 거치고 즐겨찾기 등록을 해야 하며 별풍선, 스티커, 초콜릿과 같은 아이템을 선물해야 

한다. 많은 BJ들이 자신의 개인 사이트에서 각 항목별(방송 다시보기, 방송 하이라이트, 공

지, 게시판 등)로 접근할 수 있는 ‘팬’의 자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청자는 ‘특정’ 

아이템의 제공 여부와 제공량에 의해 애청자(즐겨찾기한 시청자), 팬클럽(별풍선 선물한 

회원), 서포터(스티커 선물한 회원) 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인터넷 이용

자들을 적극적·경쟁적 ‘참여자’로, 그와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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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프리카TV는 콘텐츠 제작자들에 한 ‘자격 부여와 보상 체계’를 명시적으로 

운 함으로써, 이용자의 제작 활동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기술적 

어포던스를 제공한다. 이용자 참여 콘텐츠 사이트의 ‘평가와 순위 매기기’ 체계가 이용자의 

생산과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혹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용자 개

인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Kuehn, 2016). 아프리카TV의 경우, 

인기도, 활동 내용, 기여도 등에 따라 BJ를 평가하고 ‘베스트 BJ’, ‘파트너 BJ’, ‘엔젤 BJ’, ‘연

말 수상 BJ’, ‘모바일 BJ’ 등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며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파

트너 BJ’는 ‘베스트 BJ’의 혜택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퀵뷰(광고 없

이 바로보기 서비스), 스티커(최  시청자 수 조정, 방송 화질 높이기, 매니저 추가 등 방송

진행에 유용한 기능 구매 가능), 초콜릿(게임을 통해 받는 아이템) 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TV는 BJ에게 특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이러한 자격을 

BJ들의 ‘방송창’에 전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BJ에게 자신의 노력에 한 보상과 좀 더 많은 

수용자를 확보하게 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격 부여와 보상 체계’는 단순한 순위 

매기기와 피드백 메커니즘을 넘어 현금화할 수 있는 아이템 제도와 연결됨으로써 이용자

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참여를 물질적인 보상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아프리카TV의 사회 기술적 어포던스는 상업주의 문화적 맥락과 이용자 참여의 인터

넷 개인방송 기술을 결합시키며, 이용자 개인의 콘텐츠 제작, 공유 혹은 다른 이용자와의 

사회적 상호 관계를 만드는 비물질적 생산 노동을 통해 온라인상의 자기 페르소나를 구축

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기술적 어포던

스가 실제 이용자들의 활동 내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용자의 이용, 

의미 부여, 실천 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실제 이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TV의 기술적 특이성과 상업주의적 배경이 이용자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어떠한 이용 경험과 문화가 만들어지는지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용자들의 

실제 인지적 수용 과정과 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는 개인의 창의적 표현·참여 활동과 플랫폼의 상업적 프레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의 

맥락을 구축하는 아프리카TV의 사회 기술적 어포던스가 이용자들의 실제 인지·경험 과

정과 접합되면서 어떠한 ‘상상의 어포던스’의 결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어포던스의 결 속에

서 어떠한 노동 과정과 노동 가치가 만들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아프리카TV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생산과 공유라는 노동의 과정

을 경제적 구조, 기술적 특이성 등의 구조적 문제나 이용자 개인의 능동적 행위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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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의 상호 연관성과 실제의 복합적 결을 이해해 볼 기회를 제

공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노동 과정을 이용자의 경험과 실천으로부터 이해해 보

기 위해 국내의 표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BJ와의 심층 인터뷰를 실

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노동 경험과 수익 여부가 중요하게 작

용할 것으로 고려하여, 연구 상자는 아프리카TV에서 일정 시간 이상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베스트 BJ와 MCN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파트너 BJ로 제한하 다. 연구자는 우선 

지인을 통해 베스트 BJ를 담당하고 있는 아프리카TV 직원과의 사전 인터뷰를 가졌다. 이

를 통해 연구자는 아프리카TV에 한 기본 정보를 얻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

요한 사항에 한 도움을 받았고, 일부 인터뷰 참여 BJ도 소개받았다. 그와 동시에 스노우

볼 형식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늘려 나갔으나 이를 통한 인터뷰 상자 확장에는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좀 더 다양한 내용과 형식, 남녀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베스트 BJ들에게 메일과 쪽지로 연구와 관련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터뷰 요청을 보내면서 인터뷰 참여자를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총 14명(남녀 

각 7명)의 BJ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개별 BJ 거

주지 근처의 조용한 카페이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모든 인터뷰는 녹취되었다. 이 연구

는 인터뷰에 앞서 BJ들의 자신의 일에 한 인식과 활동 내용, 구체적 노동 과정(시작의 계

기부터 현재까지의 방송 내용 등의 변화), 사업자·시청자와의 관계로 분류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질문이 매우 포괄적이고 BJ의 인식과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

는 만큼, 연구자는 불필요한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인터뷰에 최소한으

로 개입하면서 이들의 경험을 듣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인터뷰 중 이들의 반

응은 따로 기술하 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술지와 인터뷰 녹취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며 

인터뷰 참여자들의 반복적으로 드러난 어휘, 주제, 반응 등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은 이론적 틀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기보다는 실재로부터 그 현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14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모두 베스트 BJ(파트너 BJ 7명) 이상이었고, 20 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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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사이 다. 이들 모두는 BJ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현재 BJ를 자신의 직업으

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연구자에게 수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에

서 밝힌 내용으로 볼 때 14명 중 7명 이상은 같은 또래의 다른 직장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

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D와 K는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수입 못지않게 기타 수입(광고, 

4) 2016년 10월 29일 기준

5) C는 미성년자 당시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계정에서 본인 계정으로 옮기면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했

다. 이에 따라 애청자 수와 방송 시간이 이전의 애청자 수와 방송 시간에 비해 월등히 적다. 

성별 BJ 경력 나이대 거주지 애청자수4)/방송시간(시) 비고

A 남 11년 30대 초반 서울 243,291/40,690 파트너 BJ, 전 회사원

B 여 9년 30대 초반 서울 331,549/43,480
파트너 BJ

전 학원강사

C 여 8년 20대 초반 용인 108,345/1,4005)
파트너 BJ
대학생

D 남 7년 20대 후반 서울 464,144/50,121
베스트 BJ
공채개그맨

E 남 7년 20대 후반 부평 162,177/40,689 파트너 BJ

F 여 7년 20대 후반 서울 28,323/13,396
베스트 BJ
바리스타

G 남 6년 20대 중반 부평 51,336/7,251 베스트 BJ

H 남 6년 30대 초반 부천 25,790/25,091
베스트 BJ

전 KT 사내강사

I 남 4년 20대 중반 부평 191,553/4,990 파트너 BJ

J 남 4년 20대 초반 대전 628,913/20,776
파트너 BJ
대학생

K 여 4년 30대 초반 분당 407,696/25,673
파트너 BJ
전 회사원

L 여 2년 20대 후반 용인 24,335/1,638
베스트 BJ

중국어 개인학원운영

M 여 1년 20대 후반 분당 25,411/7,521
베스트 BJ

바둑 프로기사

N 여 1년 20대 후반 분당 66,355/5,403
베스트 BJ

메이크업 아티스트

표 1.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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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운 , 외부 초청 등)이 높다. BJ 수입이 상 적으로 크지 않은 2명의 인터뷰 참여자

(F, L)는 방송을 통해 확장된 다른 일(강의, 이벤트 MC)을 겸업하고 있었다. 

4. 분석 결과 

1) 상상의 어포던스: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제작 동기

‘무료’로 방송을 시청하거나, 직접 방송을 제작(참여)할 수 있는 아프리카TV는 현  디지털 

사회가 이용자들에게 저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생산 수단이다. BJ들이 방송을 시

작하면서 가졌던 이 공간에 한 인식과 기 감은 시작 당시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먼저,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프리카TV를 놀이의 연장에서 ‘가볍게’ 접근했다(C, 

E, I, J). 어린 시절에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시작하거나(C), 심심해서 온라인 공간의 사람

들과 화하다 알게 되어 시작하거나(I),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내기’가 시작의 계기가 되

기도 했다(E). 이들은 취미와 재미로 이 공간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프리카TV에서의 ‘심심

풀이’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 C는 친구의 

소개로 중학교 시절에 우연히 아프리카TV를 알게 되었는데, 특히 방송을 해서 ‘용돈을 벌

수도 있다’는 말이 매력적이었고, I와 E도 이 공간을 통해 큰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이 공간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벌 수 있다는 기 가 크

지 않았던 아프리카TV의 초기 시절을 경험한 A도 적어도 이 공간에서의 ‘유명성’이 다른 

일을 할 때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 는 품고 있었다. 

두 번째로, 당장 금전적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가볍게’ 놀이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

도 ‘용돈벌이’도 가능하다는 점은 직업인 또는 학생의 ‘부업적’ 선택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 

아직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거나(G), 쉬고 있어 여유 시간이 많은 시기이거나(A, 

G), 어떤 식으로든 타인과 ‘다른’ 자신의 일상적이면서도 차별화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능력

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A, J)에게 BJ는 언제든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초기 비

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벌리며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공간에서의 활동을 노동이 아닌 ‘생산성 있는’ 놀이의 연

장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연히’ 기 하던 수익이 

없어도 온라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는 만남과 화의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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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험의 일환으로 축적될 수 있는 콘텐츠 생산 경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TV에서의 생산 

경험은 ‘손해 볼 것’ 없는 시간들이다. 

세 번째로,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크게 알려진 이후 

이 사이트에서 생산 활동을 시작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직업’을 목적으로 했다. 이들에게 

있어 아프리카TV는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다. 따

라서 기존의 ‘경직된’ 직업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K, N), 일을 하는 동시에 즐거울 수 

있는 직업을 원하거나(H, K, M), 원하는 직업의 차선책으로 선택하기에(D, F, E), 아프리

카TV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부모님의 반 에도 불구하고 “더 늦기 전” “재미

있는 일”을 희망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둔 H, 부당한 일을 당하며 인내하기보다는 스스

로 무엇을 만들어 보기를 원했던 N, 그리고 엘리트적 분위기를 과감하게 벗어 버린 M에게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은 자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민주적 공간이다. 

N: (제 손님이었던 언니가) “시작해 볼래?”라고 하셔서… 1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어떻게 그걸 제가 해요, 맨날 나오는 사람들 해 주기만 했지 어떻게 제가 막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것도 생방으로….너무 신경이 쓰 는데, 어느 날 언니가 저녁에 전화가 

오더니 너 이거 내일 당장 나 만나. 이거 해야 돼.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오너 분이랑 여러 가지 저한테 부당하게 하신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랑 (시기적으

로) 잘 맞아서 확 그만둬서… 확 이걸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준비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

(중략)… 그런데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자신감이 더 차더라고요. 이제 나 안 건드리겠지? 

인터뷰 참여 BJ들에게 아프리카TV는 언제든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심심할 때 

화할 수 있는, 전문적이지 않아도 되는, 마음껏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실험해 볼 수 있

는, 그리고 이러한 ‘실험’이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기 의 공간이었다. 이들에게 출발의 자

신감을 실어 주었던 것은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방송국을 만들어 가고 있

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다. 거의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내가 하

면 이 사람보다는 잘하겠다”(C), “재미가 없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

는 느낌”(H)과 같이 이들이 BJ 방송을 시작하기 전, 다른 BJ 방송의 시청 경험을 이야기하

고 있다. 이는 나와 같은, 또는 어설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방송 시청 경험이 이들에

게 방송 생산을 출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프리카TV 공간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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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놀이가 가능한 곳,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기존의 경직된 노동 문화를 

벗어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 경험이 가능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

는 이들 BJ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한 부여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 되며, 자신

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의 장으로 기 되는 것이다. 또

한 아프리카TV에서의 활동은 자신의 자아 실현의 연장선에서의 ‘자율적인 노동’인 동시에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독

특한 기획을 구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2) 노동의 과정

발견의 과정으로서 노동은 능력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을 성장하게 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았을 때 정보, 의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셜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일종

의 노동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프리카TV 방송에서의 BJ 활동은 인지적·소통적·공동체

적 노동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우선, 개인방송국을 만들기 원하는 이용자는 가장 먼저 어떤 소재로, 어떤 특징을 가

진 방송을 만들지를 고민하는 인지적 노동의 과정을 가진다. 방송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BJ들은 이미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다른 형식의 방송을 모방하기도 하지만, 자신

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다른 방송국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

하게 된다. 주제와 형식에 제한이 없는 만큼 이 공간에서의 방송의 성격은 언뜻 유사해 보

이는 것조차도 그 안에서 여러 차원에서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게임 방송이라도 어떤 방

송국은 BJ의 게임 실력보다는 ‘수다’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어떤 방송국은 BJ가 자신의 얼

굴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전문적인 게임에 집중한다. 목소리를 이용한 더빙 방송일지라

도 어떤 방송은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는 식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내고(I), 아

프리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하

기도 한다(H). 그런가 하면 주제는 같더라도 어떤 BJ의 방에서는 사이트에서 규제받지 않

는 한 자유롭게 자극적인 언어 사용을 허하는가하면(A, G), 어떤 BJ는 엄격하게 언어 수위

를 제한한다(B, K, J, L). 이처럼 인터넷 개인방송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한 선택과 배제는 모두 BJ 개인이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다. 

인터뷰에 참여한 BJ들은 모두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실험의 과정을 거

쳤다. 부분은 자신의 일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방송을 통해 보여 줄 방법이 무엇일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한다. 개인의 일상적 소재가 유난히 많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징은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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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BJ가 방송 소재에 한 고민을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먹

방’이나 ‘수다( 화)’, 기타 여가 생활(클럽, 게임, 인형 뽑기, 춤 등)을 방송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한다. 체로 교육 방송으로 분류되는 방송국들이 그러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송들도 

‘교육’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의 일부 시간은 ‘교육’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그 외의 시간은 일상의 수다나 댄스가 차지한다. 인터뷰 참여자 중 교육 방송을 하는 BJ는 

모두 실제 방송 시간 중 교육만을 위한 시간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들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엄격하고 체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역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며, 이러한 공간에서는 무엇보다 ‘편안함’과 ‘친근함’이 중요하게 된다. 

K : 그때 당시에 제가 뭘 분석해 가지고… 진입장벽이 높은… 뭐,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해 보자 했는데 남들과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 저는 약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차별화를 갖

기 위해서는 뭔가 당신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외국어를 좀 할 수 있고 하니까 어를 가르쳐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3년 안에 체계적으로 잡히고 여러 다른 콘텐츠까지 오게 된 거죠.

두 번째로, BJ 개인의 인지적 노동에서 출발한 다양한 개인방송국들 중에서 시청자는 

자신의 취향과 취미에 따라 방송국을 선택하게 된다. 이제 BJ들은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시청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본

적으로 BJ는 편안한 소통의 기반이 되는 친 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선 BJ들은 

시청자와의 공감 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일상적인 소재를 가져오고 이를 자신의 경험으

로 솔직하게 드러낸다. 즉, 일상적 소재를 활용한 솔직함은 시청자들의 공감 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신뢰를 만들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BJ들은 

교육 방송이건 단순한 수다 방송이건 수용자들과 적극적으로 화하는 일정 시간을 가지

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소소한 일상을 공유한다. 현재의 일상뿐만 아니라 BJ의 과거 경험 

역시 팬들에게 부분 공개되어 있다. 개인의 일상 경험은 일부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 를 

이끌어 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일례로 방송국에 공유되어 있는 D

의 ‘주류’ 시장에서의 실패 경험은 ‘어르신’ 팬들에게 그들의 젊은 시절을 불러일으키면서 D

의 일을 “나도 너 때는 그렇게 살았지. 혹은 아, 나는 너 때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지속적으로 응원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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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들이 시청자 개인들을 환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소통에 중요하

다. BJ들은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개개인을 호명하고 기억하는 것을 중

요하게 여긴다. 새롭게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식구’를 환 하는 것도 오랜만에 들어오는 

‘식구’의 아이디를 기억해 두었다 불러 주는 것도 중요하다. ‘기억하기’와 ‘호명’은 일 다라

는 관계에서 개개인에게 ‘특별함’과 이 공간에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준다. 

세 번째로, BJ들과 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적

인 특징을 지니게 되고, 이 공동체 내에서 BJ와 시청자는 모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참여 노

동을 수행한다. 우선, 공동체에서 BJ는 시청자 개인과 유동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BJ는 때로는 ‘선택된 시청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며 시청자가 원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시청자가 원하는 ‘ 상’이 되기도 한다. BJ는 시청자 개인의 과거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상담자가 되기도, 형, 동생, 손주가 되기도 한다. ‘편한 형’을 자

처하는 A는 때로는 시청자가 원하는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하며, 그들이 듣기 원하는 “실없

는 옛날 추억 얘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인생 선배로서 상담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E는 깊

이 있는 상담을 원하는 팬들에게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따로 공개하고, 방송 이후 전화 통

화를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가 하면, BJ들은 방

송의 소재과 내용을 시청자들과 공동으로 구성하면서 모두가 이 공동체의 주체임을 강조

한다. D는 방송의 게스트 출연 여부 등과 같은 기획 단계부터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시청

자와 함께 결정한 게스트의 섭외를 실패할지라도 섭외 과정 자체가 방송이 된다(D). 게다

가 개인방송국의 전반적 관리도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 안(방송국)에서의 규칙(일

례로 ‘건전한’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방, 다른 BJ와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동과 언

어를 금지하는 방 등)을 BJ가 공지하고, BJ가 임명한 ‘매니저’는 이러한 규칙을 가이드로 공

동체를 관리한다. BJ의 권한 부여와 함께 ‘매니저’ 역할을 맡은 시청자는 방송국 공동체의 

성격과 다르거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시청자들을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부분의 일반 시청자들은 매니저가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지 않는 한 이를 자연스

럽게 받아들인다.6) 

6) BJ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소위 팬클럽 회장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매니저는 매우 적극적

으로 방송국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청자를 따로 면하지 않는 BJ들도 매니저와는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이 관계에서 때로는 매니저가 ‘사적’ 감정을 내비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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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같이 만들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모자를 콘셉트에 맞게 쓰고 나왔는데… 언니 그 모자 

말고 다른 모자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요. 언니… 입술색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오렌지색 

추가해 주세요. 아니면 제품들도 너무 많으니까 언니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이요…. 저는 

다 맞춰 줘요. 저는 보는 사람들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맞추면 완성이 딱 돼요. (시

청자들도) 완전 전문가예요. 이젠 무시 못해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어가는 게 제

일 많아요.

이렇게 공동체 내의 친 감이 깊어질수록, 공동체적 성격이 명확해지고 지속될수록 

점차 BJ를 통하지 않는 시청자 ‘간’의 ‘의사’ 관계도 형성된다. K가 시청자들이 놀 수 있는 

장소(BJ 방송국의 채팅창)를 제공하면, K의 시청자들은 이 공간에서 또 다른 ‘의사 가족’ 관

계를 맺으면서 화한다. 그와 동시에 이들의 화에 드러나는 시청자 개개인의 일상 역시 

방송 운 의 소재가 된다. 지나치게 시청자들끼리의 수다가 길어질 경우 BJ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체로 오래 지속된 방송국일수록 시청자들끼리의 친 도도 꽤 자주 드러나곤 하

며, 때로는 BJ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기억을 이들이 소환하며 화를 이어 나가기도 

한다. BJ가 오래간만에 들어온 시청자가 얼마 만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오

래된 또 다른 시청자가 ‘몇 개월 됐어요’라는 글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

서의 시청자들은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조력자가 된다. 

이러한 ‘가상’ 공동체 내의 BJ와 시청자의 관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결들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우선, 공동체적 특징을 지니는 개인방송국에서 BJ와 시청자들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시청자들에 한 관심의 표명이 친 감을 기본으로 하는 신뢰

를 높여 주기도 하며,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동적 역할을 만들기도 한다. 두 번째로, BJ

와 시청자의 ‘위치’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전제는 매우 중요하다. BJ는 누군가의 시청자

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다른 방에서는 시청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의 시청

자들은 언제든지 공동체 성격의 개인방송국을 이끄는 BJ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 관계

에서 발생하는 힘의 관계 역시 ‘의사’적이며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세 번째로, 공동체 내

의 관계는 ‘가상’의 관계이지만 ‘실재’ 관계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중첩되는 경우가 발

생하기도 한다. 이는 ‘의사’ 커뮤니티 자체가 실제 일상의 소재에서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지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관계가 되었을 때 이 관계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가상’ 

공동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여자 BJ들의 경우 실제 만남에 큰 두

려움을 가질 정도다. 반면, 사적 일상을 공유한 공동체 관계가 오프라인 관계로 연장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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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도와주고 친구나 형이나 동생처럼 도와”주러 달려오기도 하

고(A), 모임에 나오지 못할 경우 계좌로 술값을 신 내주기도 하며(D), 때로는 “함께 방송”

하기도 한다(A, D). 마지막으로, ‘소통’의 방송으로 칭해지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진정한 의

미의 ‘참여와 소통의 방송’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일 다의 관계에서 BJ는 시청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BJ가 추구하는 방송과 다

른 방식의 참여는 불가능할 때가 많고(관리되는 방), 부분의 BJ들은 ‘소통’하기 어려운 시

청자들에게 “일일이 맞출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저만의 길을 가는 거고, 저만의 

길을 사람들에게 공지를 하고요”라는 D의 말은 비록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의 BJ에

게서 드러난다. 시청자들끼리의 ‘수다’를 허용하지만 방송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며(H), BJ와 상관없는 다른 상황·인

물에 한 이야기가 채팅창에서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 정도까지만 써 달라”며, 

“4개부터는 그냥 강퇴시키”겠다고 공지하기도 한다(J). 즉, BJ들은 자신이 수렴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이 안에서의 BJ들의 진

정성은 계산된 어떤 것일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주의 깊게 큐레이트된 정체성”을 기반

으로 한다(Pooley. 2010).

3) 노동 가치의 생산 동학: 화폐로서의 별풍선

아프리카TV는 광고 수입으로 유지되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과는 다른 ‘별풍선’이라는 수

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별풍선 거래가 BJ의 생방송 중에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노동 양상을 점차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프리카TV는 BJ들에게 방송 시청자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 데이터에

는 방송 시청자의 나이, 성별, 방송국에 머문 시간 등이 제공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BJ

들은 자신의 방송을 찾아오는 시청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

다.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은 BJ에게 교환 가능한 ‘시청자’가 된다. 이처럼 시청자 수가 ‘교

환’의 기본 단위가 되면서 BJ들은 좀 더 분석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파악하기 시작하며 끊

임없이 통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방송을 되돌아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BJ는 통계상 유의미

한 시청자 중심의 방송으로, 좀 더 시청자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방송으로 그 내용과 시간

을 조정해 간다. 

I : 방송 통계를 보면 한 시간 이상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 수, 그리고 십 분 보고 나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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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수, 1분 보고 나가는 시청자 수, 그게 보여요. 1분 보고 나가는 분이 몇천 명일 때는 정

말 마음 아프죠. 하루에 누적 시청자 수가 원래는 삼만 명 그렇게 됐었어요. 삼만 명 이렇

게 되니까 1분 보고 나가는 시청자 분이 육천 명? 그럼 멘붕이죠. 내가 그렇게 1분 보고 나

갈 정도로 매력이 없었나, 10분 보고 나갈 정도로 내가 매력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드니

까….그런 거 보면 맨붕이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시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는 BJ의 수

익·시청 랭킹을 지속적으로 공지한다. 처음 아프리카TV에 랭킹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불

만을 제기했던 많은 BJ들이 이제는 점점 더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들은 

시청자 분석 자료를 거의 매일 확인하고, 자신의 방송을 분석하며, 방송의 횟수를 늘려 간

다. 이와 더불어 팬들끼리도 경쟁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 스타 랭킹 몇 위 올리기”와 같

은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B). 이러한 환경에서 BJ들은 자

신의 방에 있는 많은 팬들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랭킹

과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된 배경에 사업자(플랫폼), BJ, 그리고 시청자 간의 비가시적 교환 

가치를 가시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별풍선’이 존재한다. ‘별풍선’은 BJ와 시청자의 

친 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수익률에 기반을 둔 아프리카TV의 중요한 ‘BJ 평

가 기준’이기도 하다. 

그런데 ‘진정성 있는’ BJ의 기본적 자질인 믿음, 신뢰감, 솔직함은 ‘기업가적’ BJ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들과 충돌하기도 한다. 먼저, 솔직한 일상의 화(수다)는 주

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이 되기 쉽다. 두 번째로, 평등하고 원활한 공동

체 유지를 위한 BJ와 시청자들의 참여 노동은 별풍선을 중심으로 한 시청자 서열화와 충돌

하기도 한다. 방송국 방 관리에서는 별풍선과 유료 아이템의 제공 여부로 팬들이 구분되

며, 매니저도 체로 별풍선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인터뷰 참여

자 중 일부 BJ들의 매니저는 체로 별풍선을 많이 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팬들이었다. 마

지막으로, 무엇보다 친 성과 같은 비물질적 가치로 형성된 BJ와 팬의 관계가 물질적 교환

으로 가시화되면서 BJ의 많은 행동들이 ‘돈 벌기 위한’ 거짓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친 한 소통을 만들기 위한 호명과 기억이 돈을 벌기 위한 ‘기회주의적’ 수단으

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방송국에서 별풍선이 ‘호명’과 교환되거나 ‘춤’과 ‘애교’ 같

은 ‘볼거리’와 교환되고 있다. 이처럼 별풍선이 시청자에게 일종의 권력을 부여하면서, 때

로는 BJ가 배설의 상이 되기도 한다.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BJ는 스스로 “우스꽝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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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전시하며 “놀림의 상”이 되기도 한다(A). 이처럼 별풍선이 시청자와의 관계성에 

최우선이 될 때, BJ들 스스로는 자조적으로 이를 ‘별창’으로 부른다. 이러한 반응은 시스템

에 속박되는 것에 한 불가피성과 더불어 저항감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언어의 사용으로 

보인다. 

B : 별풍선 창녀. 왜냐면 창녀, 몸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슴 보여 주고 코웃음 

팔아 가지고 애들 살살 꼬드기고 하니까 안 좋게 보이잖아. 한 번만 쏴도 될 걸 500개 쏘고 

술 먹고 후회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애들이 깐 거야. 별창은 

그런 분위기고. 저도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저는 빼먹는 건 아니지만 주면 아… 님 감사합

니다 정도. 표현을 확실히 해 가지고. 안 하면 그것 밖에 못 받을 걸.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

다 하면서 춤을 추면 한 번 더 쏘는….

소통과 참여의 방송에서 ‘별풍선’ 제도는 방송 성격 자체에 변화를 가져온 일면이 있

으며, 이에 따라 BJ들은 모두 선택의 지점에 존재한다. 오랫동안 BJ 활동을 한 A의 고민은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 놓인 이들의 고민을 잘 보여 준다. 

A : …(중략)… 요즘 BJ (평가) 척도는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냐가 돼 버리는 거야. 나는 10년 

하니 인지도가 있지만 좀 무시당하는 개념이 있어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아프리카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 이 사람은 뭐 크게 돈을 못 버는.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진 사람 있어. 여자인데. 돈 몇 억 벌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일 년 전부터 (바뀐 거지). 머리도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발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거 우스꽝스러운 머리를 했냐면, 아프리카는 잘생긴 거 아니

면 차라리 바보가 돼야 돼. 내가 까여야 되는 거야. 애들이 까러 오는 거야. 재미있잖아. 놀

려 먹는 거 …(중략)… 에이, 병신, 하면서 별풍선 100개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나도 별풍선의 노예가 되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장비도 사야 되고. 콘텐츠도 만

들어야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다는 개념보다 라면을 재미

있게 끓인다. 게임을 재미있게 한다는 개념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폭넓게 할 수 있잖아. 

BJ는 진정성과 상품화의 경계선에서 개인마다 다른 전략을 가지게 된다. ‘별풍선’이 

최우선의 목적이 될 때 그 BJ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결국은 랭킹에서 려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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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 오랫동안 방송하기를 원하는 BJ들은 각자 수입과 신뢰도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있다. A는 별풍선이 들어올 때마다 시청자의 이름을 호명하거나 감사 표

명하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H는 전혀 ‘감사 표시’ 등도 하지 않으며 별풍선은 단

지 방송 후원 차원의 기금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 노력한다. 또 J는 오히려 별풍선을 

제공한 사람보다 이를 바라보는 더 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별풍선 양에 따른 

차별적 반응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한다. 이들은 스스로 상품화를 경계하고 끊임없

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상품화를 내면화하면서, 별풍선을 노력에 

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드러내는 BJ도 있다. K는 이 공간이 시청자들의 ‘후

원’으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돈벌이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별풍선의 액수에 따라 우도 

다소 차이가 나도록 한다. K는 별풍선이 자신의 노력에 한 정당한 가임을 이야기하면

서 기꺼이 별풍선을 공개적으로 받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는 명

확하게 거절한다. 더해서 청소년들에게는 ‘돈은 내지 말라’거나, ‘어려운 분들은 안 보내도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스스로 인정하는 ‘합리적 거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때 ‘합

리적’이라 함은 구조 자체에서 기계적이고 추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어떤 것이기보다는, 일

일, 또는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계약되

는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물질적 ‘신뢰’ 가치의 물질적 교환이 가시화되면서, 점점 이 공간에 참여하

면서 얻게 되는 비가시적인 감정적 보상을 물질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자연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별풍선을 받는 행위가 “욕을 안 먹는 분위기”가 되었다(A). 이런 분위기에

서 물질적으로 보상하지 못한 시간들은 시청자들에게 때로는 갚아야 할 마음의 ‘빚’으로 남

기도 한다. 채팅창에는 심심치 않게 ‘학생 신분’이라 별풍선을 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올

라오는가 하면, 어떤 시청자는 월급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시간을 ‘위로해 준’ 

가를 일시에 갚기도 한다. 이 새로운 교환 시장은 BJ들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한다. 별

풍선은 때로는 오프라인에서의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인

터뷰한 부분의 여성 BJ들은 ‘열혈팬’들로부터 오프라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거나, 

심지에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의 일을 겪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자극적’ 방송에의 유혹을 끊

임없이 받는다. 별풍선 상위 랭크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좀 더 자극적일 필요성을 고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BJ보다

는 별풍선을 많이 받는 BJ를 인정하면서,7) 결국 ‘별풍선’ 중심의 방송으로의 전환을 고민하

기도 한다. 시청자의 ‘인정’과 사업자의 ‘인정’이 별풍선으로 평가되고, 이것이 곧 개인 B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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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되는 ‘유명성’으로 결과를 맺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BJ의 직업적 성공은 별풍선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되는 것이다. 

4) 노동 가치의 증식(valorization): 전방위적 거래 · 계약 관계의 형성 

별풍선이 노동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BJ의 노동 가치

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안팎으로 증식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 내의 사회적 관계가 다른 여타의 거래·계약 관계로 확 되기도 하고, 네트워크 

연결성을 기반으로 확 되기도 하며, 개인이 기업화되면서 여러 양상의 거래·계약 관계

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개인방송국과 기타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계는 직접적 수익 창출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외의 다양한 거래·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토 가 된다. 시청자들은 이 공간에서 단지 

‘노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TV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BJ들 부분은 채팅방에서, 또는 쪽지를 통해 ‘팬’으로부터 텔레비전 TV의 출

연을 의뢰받았다(A, B, E, K). 그런가 하면 A는 앨범을 제작하는 한 팬과의 인연으로 두 개

의 앨범을 내기도 했으며, I는 자신의 음성 채팅방에 들어왔던 팬인 동시에 BJ 던 E의 제

안으로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이렇게 개인방송국에서의 만남은 다른 여타의 

거래·계약 관계의 출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네트워크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다양한 오프라인 공동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친한 BJ들이 한집에 기거하며 기꺼이 서로

의 방송을 돕기도 하고,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BJ들은 온오프에서 꾸준히 방송에 해 

논의하며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존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거리는 서로 공유되기도 

한다. E, G, I는 한집에 살며 각자 방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방송하기도 한다. 이들 중 

한명이 방송국 출연 제의를 받으면 협의하에 함께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주제가 유사한 BJ

들 모임 내에서도 일자리가 공유되었다(I).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계가 BJ의 새로운 거래·계약 관계의 토 로 작용하기도 하지

만,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BJ들은 시청자를 확 하거나 또 다른 수익 창출을 만들

어 내기도 한다. BJ들의 저비용으로 만들어진 실시간 동 상 콘텐츠는 간단한 편집만으로

7) 아프리카TV는 별풍선 수입, 시청자 수, 방송시간 등을 토 로 BJ의 랭킹을 게시하고, 이들 유명 BJ들을 특별

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아프리카TV 초기부터 꾸준히 활동하면서 상 적으로 높지 않은 수익

을 올리는 BJ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들’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스타일을 바꿀 고민을 하기도 하며, BJ

의 팬들은 자신의 BJ를 랭킹에 올리기 위해 경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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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청자를 확장할 수 있는 다른 수익 창출의 ‘창’이 될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 모두는 자

신의 실시간 동 상을 편집하여 아프리카TV 외의 다른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업

로드한 경험이 있거나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

으며, 플랫폼의 시청 특징에 맞춰서 개인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도 한다. 

점차 수익과 관련된 이러한 활동들이 복잡해지거나 형화되면서 이들은 여러 관계

자들과 거래·계약 관계를 가지면서 개인 기업이 되어 간다. 방송, 편집, 송출을 동시에 진

행하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채팅창은 자원한 소위 ‘열혈 팬’ 중의 한 명이 매니저가 되어 

관리하게 된다. 비록 수익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지만 매니저들의 ‘무임 노동’은 방송 진행

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국의 시청자가 많아질수록 BJ들은 아

프리카TV와의 여러 계약 관계가 가시화된다. 아이템의 가격이나 다른 플랫폼에서의 활동 

여부, 콘텐츠에 사용되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아프리카TV(플랫폼)

와의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창’으로의 확장은 개인방송 편집

자와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고 이들과 일 일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기

존의 방송 작가나 편집자는 아프리카TV, 좁게는 해당 BJ의 방송 내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다(D, K). 수익성이 높은 부분의 BJ들은 자신의 방송 스타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오래된 

시청자들 중에서 편집자와 작가를 찾아내고 이들과 편집한 상의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

누고 있다. 수익 배분은 편집한 상의 퀄리티에 따라, 또는 개별 BJ와 편집자의 관계에 따

라 ‘무임금’에서 편집자에게 다른 창 수익의 전액 지급 조건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점

차 이들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광고 계약이 증가하면서 매니지먼트사 격인 MCN과의 계약도 

활발해졌다. MCN은 계약 관계에 따라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고, 광고와 여타 다양한 

문제들을 행한다. BJ가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어 여러 고용 관계를 맺기도 한다(D, K)

그런데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노동 관계’에서 ‘노동 가’가 없거나 합의된 ‘정당한’ 금

액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 ‘즐거움’, ‘참여의 열망’이 어떻게 노동 역으로 포섭

되고 있는지에 해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Terranova, 2000; Andrejevic, 2010). 실

제로 BJ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 거래·계약 관계에는 시청자의 자발적 문화 실천이 노동으

로 변질되어 자본의 논리로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공장(social factory)’의 일면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팬들의 적극적 소비가 상품적 가치를 생산하는 이들의 참여가 점차 새로

운 노동 시장을 만들어 내고, 이 시장에서 비록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도(무임 노동, 

계약되지 않은 노동 관계 등) ‘합리적인 노동 계약 관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노동 역(젊

은 또는 인터넷 방송에 적합한 자질의 편집자·작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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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5) 노동의 불안정성 : 자기 브랜드화의 메커니즘

BJ들에게 이들의 노동 공간은 불안전한 곳이다. 먼저, 시청자(구독자 수) 유지와 확장을 위

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BJ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는 이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우발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

뷰에 참여한 BJ들은 모두 ‘우발적’ 사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발적’ 경험들은 

BJ들 간에 공유된다. 시청자와의 친 도를 높이기 위한 ‘오프라인 번개’, ‘호명과 기억’이 때

로는 침묵하는 시청자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실시간 방송에서의 즉

각적 반응이 인터넷상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위험은 온전히 ‘BJ’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기 때문에 BJ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BJ들 

사이의 친목 금지, 팬들끼리의 연애 금지” 등과 같은 그 나름의 규칙들을 만든다. 게다가 개

별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규칙들 역시 BJ들이 직접 겪은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다. 

C : 3-4년 전에 정모를 한 번 하고, 전화번호 알려 주었는데 다음 날 한 팬으로부터 전화와 

카톡 폭탄 맞았어요. 결국 전번을 바꾸지는 않고, (스토커) 팬과 화를 통해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모에 한 두려움이 생겼고, 지금은 정모를 안 해요. …(중략)… BJ들 사

이에 친목 금지, 팬들끼리의 연애 금지 등에 해 이야기해요. 별로 방 분위기에는 안 좋아

서… 채팅방에서 팬들끼리 연애하려는 움직임은 미리 차단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 전통적인 방송과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자본 시장으로 등장한 인터

넷 개인방송 시장에서 불협화음과 불안전성은 필연적이기도 하다. BJ들은 자신들의 방송

이 B급 문화와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텔레비전 방송과의 차별화된 지

점으로 이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기에 BJ들은 항상 ‘경계’의 지점에서 고민한다. 규

정에 의해 움직이고 제한적인 양지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지가 BJ들이 항상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다. 

G : 어차피 인터넷 방송 자체가 퀄리티를 찾으려면 지상파 케이블을 찾으러 간다고 생각해

요. 사람들이 퀄리티를 생각하고 인터넷 방송을 오지는 않거든요. 그 생각하는 건 딱 하나 

케이블이나 지상파에서 할 수 없는 걸 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지, 그런 걸 감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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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거니까 …(중략)… 약간 이런 제제를 하면 저는 좀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 

가다가 빈틈이 보이면 …(중략)… 약간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중략)… 그 경계선에 딱 

걸쳐서 하면 되죠. 

B급 문화, 그리고 전통적인 방송과 차별화하는 다른 방송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언제

나 전통적인 방송과의 비교, 도전, 전복, 포섭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은 자신들의 방송이 전통적인 방송과 다르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시장이 커질수

록 전통적인 시장의 ‘전문성’과 비교하며 ‘퀄리티’를 상향시키려 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시

장의 편집 기술과의 차별화 지점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K). 게다가 시장이 커지면서 상황

에 따라 BJ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규정들에 유동적으로 응한다. 비록 이미 ‘전문 BJ’로 유

명한 BJ들의 경우, B급의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전문주의’를 꾀하기도 하지만, 일반 BJ들에

게 이 공간은 항상 경계선에 놓여 있는 B급 문화의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과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유명성’은 항상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시청자와의 관계에서 우발적인 사건은 하루아침에 BJ의 이름을 먹칠할 뿐만 아니라

(B), 사소한 사건도 “SNS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다(H). 어느 정도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 있

는, 그리고 BJ를 자신의 직업으로 여기며 미래를 설계하는 BJ들은 ‘지속성’을 고민할 수밖

에 없다. 예를 들어 주위의 BJ들이 케이블 채널로부터 섭외를 받는 것을 알고 있는 A는 언

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기 나름의 방송 ‘수위’를 지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H는 예전

에는 “아무 생각 없이 켰다면” 이제는 시작 전에 콘티를 짜기도 하며, 시간을 들이는 준비 

과정을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BJ들은 불안정한 노동 공간의 위험성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변화에 유동적으로 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경험은 이

들에게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브랜드의 필요성을 각인시킨다. 자기브랜드는 변

화하는 환경에서도 자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평판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는 곧 수익 

창출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BJ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한다. 한편으로 새로운 기기와 장비들을 사들여서 좀 더 상의 질적 

향상을 꽤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

운 기획을 구상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자신에 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의지

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책으로 보충하거나 

관련 수업을 듣기도 하고(C, E, I) ‘노력하는’, ‘매력적인 표정’의 BJ가 되기 위해 연기, 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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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여러 기술에 한 지도를 받거나(A, I, K) ‘매력적인 목소리’의 BJ가 되기 위해 성우 학원

을 다니기도 한다(H, I). 이들의 시간은 방송 콘텐츠의 내용 관리, 유명성과 교환되는 기타 

방송 외적 활동,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이들 부분은 

‘의미 없는’ 사적 시간을 배제하고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BJ

들은 자기를 브랜드화하는데, 이는 “독특한 종류의 노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Hearn, 

2008). BJ들은 이렇게 자기를 브랜드화하는 것이 명성에 기반을 둔 ‘상품’ 가치를 지속시키

고, 더 나아가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

에서 개인의 위험을 투자로 프레임하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 자신을 계발하라고 언명

하는 ‘희망 노동’(Kuehn & Corrigan, 2013)이며, ‘열망 노동(aspirational labour)’(Duffy, 

2015)이기도 하다. 

6. 나가며 

이 연구는 베스트 BJ 혹은 파트너 BJ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아프리카TV라는 미디어의 

사회 기술적 어포던스가 경험되는 방식을 알아보고, 이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노동 과정

과 노동 가치 생성의 동학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TV의 BJ들이 수행하는 노동 행위와 이

에 따른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은 매구 다양한 차이의 복합체 다. 이들의 노동 과정은 인

터넷 개인방송이라는 자본 시장의 확장에 일정 정도 공통적인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의 이용자 던 BJ의 인식과 노동의 과정은 단지 ‘무임 노동’으로 단정할 수 없는 미세한 차

이들을 포함한다. BJ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상의 소재(취미 생활자)를 방송하는 동시에 

이러한 취미 생활을 곧 경험 축적(견습생)의 일면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때로는 팬들과의 

오프라인 미팅도 계획하고 화창에서는 수많은 팬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공동체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돌보는 사람). 불안정한 환경에서 

이들은 시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쉼 없이 노동하고(노예), 이러한 노동으로 큰 수입

을 얻기도 하고, 좀 더 큰 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미래를 꿈꾸며 달리기도 한다(탐광자). 

이를 위해서 BJ들은 아프리카TV의 사업적 수익 창출에 기꺼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기도 하지만(잘 속는 사람), 비상업적 목적을 가진 공익적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인다(지원

자). 예를 들어 B는 위안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는가 하면, E는 사회적·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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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보상에 관계없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파스트 등

(Fast et al., 2016)은 사이트의 형식에 따라서 ‘무임 노동’이 6가지 은유적 양상(취미 생활

자, 견습생, 돌보는 사람, 노예, 탐광자, 지원자, 잘 속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

는데, 이 연구에서는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양상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또는 한 명의 주체에

게서도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기술적 어포던

스에 의해 상업적으로 양식화될 수 있는 개인 이용자의 노동이 다양한 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 준다. 

이 연구가 아프리카TV에서 일정 수입 이상을 올리고 있는 ‘베스트 BJ’ 이상의 생산자

를 중심으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차이

가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젠더, (세분화된) 세 , 계층, 수입을 구체

화한 집단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후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형태의 디

지털 이용 노동 과정과의 비를 통해 디지털 노동 내 결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전통적인 노

동 과정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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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BJs’ Labor Process
The Case of AfreecaTV

Dong-Hoo Lee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eul-Hi Lee
Assistant Professor, Yong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labor processes of user content production and value creation 

through a case study of so-called Broadcasting Jockeys (BJ), Internet personal broadcasters 

who have attracted significant public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se labor processes are carried out within the users’ concrete experiences, 

considering the structural ambivalence in both participatory digital-media usage and 

exploitative free labo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teen BJs who work 

at AfreecaTV as Best or Partner BJs. The results show that the imagined affordances of 

AfreecaTV are associated with the BJs’ perceived and creative motivation; the cognitive, 

communicative, and communal characteristics of their labor; the dynamics of producing 

labor value based on byeolpungseon (star balloon); the valorization process of labor 

power; and the self-branding mechanism in these unstable labor practices. This study 

finds that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s emerged as a new media industry, with a 

labor process of a complex and ambivalent nature

Keywords: AfreecaTV, affordances, labor process, value creation, self-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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